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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광주시립미술관과 파리국제예술공동체가공

동기획한전시에참여하기위해예술의도시파리에다녀왔

다. 이번전시에는광주작가 7명과파리작가 7명이함께했

다. 11시간의비행끝에파리샤를드골공항에도착하니청

년작가였던23년전의내가떠올랐다.호기심과꿈에부풀어

있던나에게파리는첫해외여행지였고, 강산이두번이바뀐

지금다시공항에서니감회가새로웠다.

오랜만에다시찾은파리는예나지금이나세월의무게만

큼묵직한이야기들을담고있었고세월의분진을둘러입은

회백색건축물이나를반겼다.그간도시풍경을소재로작업

해온나는어느도시를가든도시구석구석을둘러보는게

익숙하다. 이번여행에서는다른어느곳보다도라데팡스에

꼭가보고싶었다. 23년전라데팡스를보지못했던아쉬움

을해소하고미래도시라데팡스의예술적인건축물들과 미

래를내다본도시계획이어떤지를살피면서우리국립아시

아문화전당을생각해보는시간을갖고싶기도했다.

일행이탄버스가라데팡스가까이다가가는동안차창밖

에펼쳐지는건물의숲은내시선을사로잡고놓아주질않았

다. 도시 자체가 웅장한 예술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은

하늘과맞닿은각각서로다른모습의건물들로병풍이드리

워져있고하늘의구름들은건물의유리벽에스며있어스카

이라인이모호한풍경이연출되고있었다.

라데팡스중심부에우뚝서있는,단순한형태의4각문처

럼생긴하얀대리석건물은1989년에프랑스혁명200주년

을 기념해 건축가 오포 폰 스프렉켈슨이 설계한 신 개선문

라그랑드아르슈다.

라데팡스는프랑스인들이과거혁명의역사에서현재를

거쳐새로운미래로나가기위한도약처로볼수있는곳이

다. 이런점들이우리광주와조금은닮아있는듯했다. 이번

여행에서나의호기심과관심이집중된이유이기도하다. 이

신도시는파리중심가인루브르궁에서8Km밖46만평의부

지에첨단업무,상업,주거시설등이고밀도고층으로조성된

파리의부도심이다. 당시대통령이던미테랑과파리당국등

자치단체로구성된라데팡스개발위원회가 1958년부터 30

여년에걸쳐장기발구상을마련한것을시작으로1990년대

대부분공사를마무리했다.

이처럼라데팡스는장기개발구상에의해철저하게계획된

도시로모든차량은지하도로를이용하며, 지상은사람들이

자유롭게보행할수있는인도와드넓게펼쳐진광장이있어

보행자의권리를최대한보장해놓았다. 이런인간중심적구

조에는과거프랑스인들이뼈아픈피의역사를통해어렵게

얻어낸민주성지로서의자긍심이내재돼있고, 광장이민주

주의의근원지이자후대에도 국민이주인인민주주의를계

승하려는의지의표현이담겨있는것이아닐까생각했다.

한편인간의욕망이만들어놓은21세기꿈의도시라데팡

스는하늘과땅을동시에걷는듯새로운미지로의여행이계

속되는느낌을주었다. 태고로부터사람들이살아오는과정

에서의흔적들을문명이라했던가?이러한삶의변화하는흔

적들이 21세기에 라데팡스에서도계속되고있는것일까?

인간들의욕망이하늘에닿고하늘은욕망의건물에녹아땅

위에앉아있다.

하늘높게치솟은유리벽건물과건물사이를통과하는빛

은서로다른벽면에반사돼시각적으로새로운면을만들어

내고그속에뭉게뭉게구름들이 녹아들고, 옆 건물로 다시

스며들어스펙트럼효과에의해현란한스카이라인을만들어

낸다.

라데팡스의하늘은높고다양한형태의유리벽건물에의

해스카이라인이혼미해지는광경이펼쳐지고있었다. 이런

광경은인간이천지를창조한조물주의영역에도전하기라도

하는듯보였다. 지금이시간에도라데팡스는내일을향한

프랑스인들의꿈을담고멈추지않는발걸음으로미래를그

려나갈것이다.

이시점에서문득우리광주가떠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다. 막대한예산으로도광주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

현대건축물을예술미와역사의식으로승화시켜내지못한건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의지의 부족이었을

까?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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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의도시에서광주내일을보다

30년에걸친장기개발구상에따라완성된파리의미래도시 라데팡스는유명건축가들의건물이어우러진곳으로

파리가과거와현재를거쳐미래로나가기위한도약처다.

데팡스의상징물인 신개선문


